


헤마와따경 
[Hemavata sutta] (*1) 

(Hemavata sutta- To the Demon Hemavata, 숫따니빠따 Sn1.9)

주해(*1) 
헤마와따는 야차의 이름, 의미상으로는 설산야차를 뜻한다. 야차는 비인간(非人間)에 속하는 무리로 아귀보다는 약간 높은 단계의 귀신으로 인간과 건달바 사이의 있는 존재이다. 영혼이나 유령, 도깨비, 요정, 괴물이 여기에 속한다. 

싸따기라의 경(七岳夜叉經)에 따르면 야차 싸따기라는 야차 헤마와따와 친구로서 야차들의 28지도자 가운데 두 야차였다. 과거불인 깟싸빠 부처님 시대 그가 완전한 열반에 들자 높이가 한 요자나 되는 크기에 네 개의 문이 있는 엄청난 크기의 탑묘가 건설되었다. 

그 무렵 서로 친구인 양가의 아들 두 사람이 장로들 앞에 출가했다. 그들은 장로에게 가르침에 대한 의무에 대해 묻자 장로들은 거주상의 의무와 교법상의 의무가 있다고 했다. 거주상의 의무는 스승에게 5년 동안 계율의 항목과 경전과 명상 수행을 배우는 것이고, 교법상의 의무는 스스로 5부 경전을 스스로 습득하여 그 의미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총명했으므로 거주상의 의무를 나중에 어른이 되어 수행하기로 작정하고 먼저 교법상의 의무를 완성하기로 작정했다. 그래서 그들은 경전을 공부하여 교법에 통달했다. 그리고는 젊어서 각각 오백명의 수행승을 거느렸다. 

당시에 작은 마을에 있던 두 명의 수행승이 정법론자와 비법론자로 갈렸다. 정법론자는 계율론자가 비정법론자의 위범을 알 것이라고 주장했고, 비법론자는 만약에 그렇다면 교단의 입장은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들은 장로들에게 자문을 구했으나 입장이 난처해진 장로들은 누가 옳은가의 판단을 유보했다. 그러자 교단은 양분되어 혼란을 거듭했다. 

그러나 그것을 수습할 깟싸빠 부처님은 이미 돌아 가셨다. 나중에 그들은 교단의 혼란상 때문에 심하게 후회하다가 죽었다. 죽어서 싸따기라는 싸따빱바따(七岳)에, 헤마와따는 히말라야에 사는 야차로서 태어났다. 

그들은 서로 바가바띠빠바따에서의 야차 모임에서 서로 알아보고, 살다가 예전에 없던 일이 있으면 서로 알려주기로 약속했다. 

부처님이 태어나서 초전법륜을 굴릴 때에 싸따기라는 그 모임에 있었으나 헤마와따가 그곳에 있는지 마음을 쓰느라 부처님의 가르침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해가 졌지만 부처님이 아직 설법하고 있을 때에 그는 헤마와따를 불러오기 위해 500명의 추종자를 데리고 떠났다. 

라자가하에서 그들은 헤마와따를 만났다. 헤마와따는 결코 예전에는 본 적이 없는 꽃들로 뒤덮힌 히말라야에 싸따기라를 초대하려는 참이었다. 

싸따기라는 그 기적의 이유가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헤마와따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부처님의 위대성을 찬탄한다. 이들의 대화가 기록된 것이 헤마와따경의 서론이다. 

싸따기라의 설명을 들은 헤마와따는 만족하여 싸따기 라와 함께 부처님을 찾아뵙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들은 추종자들과 함께 그날 밤 한 밤중에 이씨빠따나에 도착하였고 헤마와따가 부처님께 질문하였다. 

헤마와따는 원래 강직하고 현명하고 정의로와서 부처님의 놀라운 설법을 듣고 환희용약하였다. 그는 고향으로 돌아와서 부처님과 그 가르침에 대하여 전법하기로 약속한다는 것이 이 경의 내용이다. 


1. [야차 싸따기라] 
“오늘은 보름이 되는 포살의 날(*1), 신성한 밤이 가까워 졌다. 
자, 최상의 명성을 지닌 스승이신 님, 고따마를 뵈러 가자. 

2. [야차 헤마와따] 
“그는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해 마음을 잘 정립하고(*2) 있는 것일까?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에 대해 사유를 잘 다스리고(*3) 있는 것일까?” 

3. [야차 싸따기라] 
“ 그는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해 마음을 잘 정립하고 있다.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에 대해 사유를 잘 다스리고 있다.” 


주해(*1) 
포살의 날 : 
불경에 나타난 고대인도의 역법에 따르면, 인도의 일 년은 삼계절 -겨울, 여름, 우기-로 나뉘며, 각계절은 4개월씩 계속된다. 4개월은 8개의 보름기간으로 나뉘고 세 번째와 일곱 번째는 14일로 구성되고 나머지는 15일로 구성된다. 

보름달이거나 신월이거나 반달의 날이 특별히 길조인 것으로 여겨진다. 불교에서는 이런날에 포살을 행한다. 보름날과 신월에는 수행승들이 계본(戒本)을 외우고 일반 신도들은 설법을 듣거나 수행을 하기 위해 승원을 방문한다. 

주해(*2) 
마음을 잘 정립하고 : 
‘동요없이 잘 세워진’의 뜻이다. 

주해(*3) 
원하고 원하지 않는 대상에 대하여 탐욕과 분노에 지배되는 사유를 제어하는 것을 말한다. 


4. [야차 헤마와따] 
“그는 주지 않는 것을 빼앗지 않고 있는가? 
살아있는 것에 대해 삼가고 있는 것인가? 
그는 방일에서 떠나있는 것인가?(*1) 
그는 선정을 버리지 않고 있는가?” 

5. [야차 싸따기라] 
“그는 주지 않는 것을 빼앗지 않고, 
살아있는 것에 대해 삼가고 있다. 
그는 방일에서 떠나있고, 
깨달은 님으로 선정을 버리지 않는다.” 


주해(*1) 
‘청정하지 못한 삶을 떠나 있는가?’ 라는 뜻이다. 


6. [야차 헤마와따] 
“그는 거짓말을 하지 않을까? 
거친 욕설을 하지 않을까? 
남을 중상하지 않을까? 
꾸며대는 말을 하지 않을까? 

7. [야차 싸따기라] 
“그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거친 욕설을 하지 않는다. 
남을 중상을 하지 않고, 
진실하고 유익한 말을 한다. 

8. [야차 헤마와따] 
“그는 감각적 쾌락에 물들지 않았는가?(*1) 
그의 마음은 더럽혀져 있지 않은가?(*2) 
어리석음을 벗어났을까? 
이러한 현상들에 대하여 눈을(*3) 가지고 있을까? 

9. [야차 싸따기라] 
“그는 감각적 쾌락에 물들지 않았고, 
그의 마음은 더럽혀져 있지 않고, 어리석음을 벗어났다. 
깨달은 님으로 이러한 현상들에 대하여 눈을 갖고 있다.” 


주해(*1) 
감각적 쾌락에 물들지 않았는가? : 
객관적인 물욕에 기초한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과, 주관적인 번뇌에 기초한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이 있는데 여기서는 주관적인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에 물들어 있지 않은지 묻는 것이다. 

주해(*2) 
‘미움이나 분노에 더럽혀져 있지 않은가’ 라는 뜻이다. 

주해(*3) 
부처님이 지닌 다섯가지 눈의 경계가 되는 대상에 대하여, 다섯가지 눈의 힘으로 전지성(全知性)에 관해 묻는 것이다. 

부처님에게는 다섯 가지의 눈이 있다. 

1)자연의 눈(性眼) 
2)하늘의 눈(天眼) 
3)지혜의 눈(慧眼) 
4)보편의 눈(普眼) 
5)부처의 눈(佛眼)이다. 

대승의 금강경에서는 자연의 눈이 육안(肉眼)으로, 보편의 눈이 법안(法眼)으로 바뀌었다. 


10. [야차 헤마와따] 
“그는 명지를(*1) 갖추고 있을까? 
그의 행동은 청정할까?(*2) 
그는 온갖 번뇌의 때를 소멸해 버렸을까? 
이제 그가 다시 태어나는 일은 없을까? 

11. [야차 싸따기라] 
“그는 명지를 갖추고 있고, 
그의 행동은 청정하고, 
그는 온갖 번뇌를 소멸해 버렸고, 
이제 다시 그가 태어나는 일은 없다. 


주해(*1) 
명지(明智)란 무명(無明)의 반대가 되는 말이다. 무명을 소멸 시키려면 우선 무명을 무명으로 인식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에서 무명이, 무명으로 나타나게 될 무명을 무명으로 볼 수 있는 관점을 가져야 한다. 

붓다의 가르침은 무명이 무명으로 나타나게 될 지식으로서의 무명을 제공한다. 우리가 이러한 무명을 통해서 연기법이나 사성제의 진리를 보았을 때 우리에게 명지가 생겨나서 무명을 비로서 무명으로 보고 알 수 있게 된다. 

주해(*2) 
‘감[行]의 청정’을 말하는데 명지와 덕행을 갖춘 님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별칭에 대해 묻는 것이다. 


12. [야차 헤마와따] 
“그는 행동으로나 언어로 보나 성자의 마음을 갖추었고, 
명지와 덕행을 성취하였으니, 그대는 당연히 그를 찬양하리라. 

13. 그는 행동으로나 언어로 보나 성자의 마음을 온전히 갖추었다. 
자, 명지와 덕행을 성취하신 님, 고따마를 뵈러 가자. 

14. 사슴 같은 정강이에 여위었으나 강건하고(*1) 
적게 드시고 탐욕 없이 숲 속에서 조용히 선정에 드시는 님, 
자, 고따마를 뵈러가자. 

15. 온갖 욕망을 돌아보지 않고, 마치 사자처럼 코끼리처럼, 
홀로 가는 그를 찾아 죽음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길을 물어 보자.” 


주해(*1) 
강건하고 : 
내부와 외부의 모든 적을 파괴하므로, 영웅적이고 강건한 것을 의미한다. 


16.[두 야차] 
“진리를 가르치시고(*1), 설하시는 분(*2), 
모든 현상의 피안에 도달하여(*3), 
원한과 두려움을 뛰어넘은(*4) 깨달은 님, 
고따마에게 물어보자.” 


주해(*1) 
진리를 가르치시고 : 
네 가지 거룩한 진리[四聖諦]를 열어 보인다는 의미이다. 

주해(*2) 
설하시는 분 : 
‘청중에게 알맞게 설하는 것’을 말한다. 

주해(*3) 
모든 현상의 피안에 도달하여 : 
‘모든 현상’은 ‘네 가지 단계의 현상’을 말하고, ‘피안에 도달하고’는 ‘곧바로 알고, 두루 알고, 버리고, 닦고, 깨닫고, 성취하는’ 여섯가지의 방식으로 도달한다. 

주해(*4) 
원한과 두려움을 뛰어넘은 : 
‘다섯 가지 원한과 두려움의 경’에 따르면 다섯 가지 원한과 두려움과 그것을 뛰어넘고 극복하는 방법이 잘 설해져 있다. 

1) 
수행승들이여, 
살아 있는 생명을 해치는 자는 살아 있는 생명을 해침으로써 현재의 삶에서도 원한과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고 미래의 세상에서도 원한과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며 마음속에 괴로움과 슬픔을 경험한다. 그러나 그는 이와 같은 살아있는 생명을 해치는 일을 삼감으로써 그 원한과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다. 

2) 
수행승들이여, 
주어지지 않은 것을 훔치는 자는 주어지지 않은 것을 훔침으로써 현재의 삶에서도 원한과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고 미래의 세상에서도 원한과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며 마음속에 괴로움과 슬픔을 경험한다. 그러나 그는 이와 같은 주어지지 않은 것을 훔치는 일을 삼감으로써 그 원한과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다. 

3) 
수행승들이여, 
애욕에 관해 잘못을 범하는 자는 애욕에 관해 잘못을 범함으로써 현재의 삶에서도 원한과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고 미래의 세상에서도 원한과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며 마음속에 괴로움과 슬픔을 경험한다. 그러나 그는 이와 같은 애욕에 관해 잘못을 범하는 일을 삼감으로써 그 원한과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다. 

4) 
수행승들이여, 
거짓말을 하는 자는 거짓말을 함으로써 현재의 삶에서도 원한과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고 미래의 세상에서도 원한과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며 마음속에 괴로움과 슬픔을 경험한다. 그러나 그는 이와 같은 거짓말을 삼감으로써 그 원한과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다. 

5) 
수행승들이여, 
곡주나 과일주 등 취하게 하는 것을 마시는 자는 곡주나 과일주 등 취하게 하는 것을 마심으로써 현재의 삶에서도 원한과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고 미래의 세상에서도 원한과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며 마음속에 괴로움과 슬픔을 경험한다. 그러나 그는 이와 같은 곡주나 과일주 등 취하게 하는 것을 마시는 일을 삼감으로써 그 원한과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다섯 가지 원한과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다.’ 
	

17. [야차 헤마와따] 
“무엇에 의해서 세상이 생겨납니까? 
무엇에 의해 친밀하게 됩니까? 
세상은 무엇에 집착해 있으며, 
또 무엇 때문에 해를 입고 있습니까?” 

18.[세존] 
“헤마와따여, 
여섯 가지 것에 의해서(*1) 세상이 생겨나고, 
여섯 가지 것에 의해서 친밀하게 되고, 
세상은 여섯 가지 것에 집착하고 있고, 
그 여섯 가지 때문에 해를 입고 있습니다.” 


주해(*1)
여섯가지 것에 의해서: 
내적 외적 감각 영역을 말한다. 즉 시각과 형상의 장, 청각과 소리의 장, 후각과 냄새의 장, 미각과 맛의 장, 촉감과 감촉의 장, 정신과 사물의 장을 말한다. 




19. [야차 헤마와따] 
“그것 때문에 세상이 해를 입는다는 집착(*1)이란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벗어나는 길을 (*2)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20. [세존] 
“세상의 다섯 가지 감각적 쾌락의 종류와 
여섯 번째 쾌락인 정신(*3), 
이런 것들에 대한 탐욕을 제거하면 곧 괴로움에서 벗어납니다. 

21. 이와 같이 세상에서 벗어나는 길을 그대들에게 있는 그대로 선언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나는 그대들에게 가르칩니다. 
이렇게 하면 괴로움에서 벗어납니다.” 


주해(*1) 
집착 :
 괴로움의 진리(dukkhasacca)을 말한다. 

주해(*2) 
벗어나는 길 :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의 진리(maggasacca)를 말한다. 

주해(*3) 
여섯 번째 쾌락인 정신 : 
다섯 감각적 쾌락은 바라고 원하고 사랑스럽고 마음에 들고 아름답고 감각적 쾌락을 수반하고 유혹적인, 시각에 의해 인식되는 형상, 청각에 의해 인식되는 소리, 후각에 의해 인식되는 냄새, 미각에 의해 인식되는 맛, 촉각에 의해 인식되는 감촉을 말하고, 

여기서 여섯 번째로 정신이라고 한 것은 바라고 원하고 사랑스럽고 마음에 들고 아름답고 감각적 쾌락을 수반하고 유혹적인, ‘정신에 의해 인식되는 사물’을 말하는 것이다. 

단지 ‘정신에 의해 인식되는 사물’을 여기서 ‘정신’으로 축약한 것이다. 


22. [야차 헤마와따] 
“누가 거센 물결(*1)을 건넙니까? 
누가 큰 바다를 (*2)를 건넙니까? 
의지할 것도, 붙잡을 것도 없는 심연에 누가 가라앉지 않습니까?” 

23. [세존] 
“언제나 계행을 갖추고, 지혜가 있고, 삼매에 들고, 
성찰할 줄 알고, 마음챙김이(*3) 있는 사람만이 
건너기 어려운 거센 물결을 건넙니다. 

24. 감각적 쾌락에 대한 지각에서 떠나 모든 장애를 뛰어넘어, 
존재에 대한 욕구를 멸해버린 사람(*4), 
그는 깊은 바다에 가라앉지 않습니다. 


주해(*1) 
거센 물결 : 
윤회의 바다에서 생사가 거듭되는 것을 거센 물결(暴流)에 비유한다. 열반은 그러한 거듭되는 윤회가 끝나 파도가 미치지 않는 해안을 뜻한다. 

또 거센 물결에는 감각적 쾌락의 거센 물결, 견해의 거센 물결, 무지의 거센 물결이 있다. 거센 물결의 경에 따르면, 하늘사람과 세존의 다음과 같은 대화가 있다. 

“스승이시여, 당신은 어떻게 거센 물결을 건너셨습니까?” 

“벗이여, 
나는 참으로 머무르지 않고 애쓰지도 않고 거센 물결을 건넜다. 

벗이여,
 내가 머무를 때에는 가라앉으며 내가 애쓸 때에는 휘말려 드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처럼 머무르지 않고 애쓰지도 않으면서 거센 물결을 건넜던 것이다.” 

거센 물결을 헤쳐 나가는 데는 머물고 애쓰는 것이 필요한데, 
여기서 머물지 않고 애쓰지도 않는다는 것은 수수께끼 같은 것이지만 
잘못 인도된 의지와 노력은 운명적 파탄을 초래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올바른 귀의와 올바른 수행을 통해서 힘들이지 않고 윤회의 바다를 건너갈 수 있다. 

주해(*2) 
큰바다 : 
쌍윳따니까야에 있는 ‘한 뿌리의 경’에 나오는 ‘열두 소용돌이의 큰바다’를 말한다. 그것은 내적인 여섯 감각기관(內入處)과 외적인 여섯 감각 대상(外入處)의 12가지 영역, 즉 열두 가지 감각의 장(十二處)을 말한다. 이것이 현실의 윤회의 큰바다이다. 

쌍윳따니까야(SN. IV. 157)을 보라 : 

수행승들이여, 
시각(청각, 후각, 미각, 촉각, 정신)은 인간의 바다로서, 그 거센 물결은 형상(소리, 냄새, 맛, 감촉, 사물)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수행승들이여, 
그 형상으로 이루어진 거센 물결을 견디어낸다면 그는 파도와 소용돌와 상어와 나찰이 많은 시각의 바다를 건너 그것을 뛰어넘어 피안에 도달하여 대지 위에 선 고귀한 자라고 불린다. 

주해(*3) 
마음챙김 : 
올바른 마음챙김(正念)을 말한다. 올바른 노력은 올바른 마음챙김의 기반이 되는 것으로 거기에 필요한 힘을 제공하며, 올바른 마음챙김은 주의력을 위한 안정된 기반을 제공하고 올바른 집중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삼매의 구성요소 사이의 수반적 관계에 관해서는 붓다고싸의 재미있는 비유가 있다. 

‘ 세 소년이 놀이하러 정원에 갔다. 걸으면서 꼭대기에 꽃이 활짝 핀 나무를 보았다. 그래서 그 꽃을 따 모으기로 했다. 꽃은 제일 큰 사람의 키를 넘는 것이었으므로 친구가 엎드리고 키 큰 친구가 그 위에 올라 갔으나 떨어질까 두려워했다. 그때 또 다른 친구가 그 옆에 서서 어깨를 빌려주어 키 큰 친구는 그 어깨에 기대어 꽃을 따 모을 수 있었다. ’ 

여기서 꽃을 따 모으는 키 큰 친구는 올바른 집중을 의미하고, 등을 제공한 친구는 올바른 노력을 의미하고, 어깨를 빌려준 친구는 올바른 마음챙김을 뜻한다. 

올바른 집중은 이와 같이 올바른 노력과 올바른 마음챙김의 지원을 받아 그것들을 수반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마음챙김을 실천하는 것은 마음이 활동을 일으키지 않고 평정하게 하는 것이다. 모든 의도나 사유는 직접적인 체험을 방해하는 장애로서 작용한다. 이러한 것이 소멸됨으로써 마음챙김 속에서 대상은 있는 그대로 나타난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챙김은 그냥 수동적인 관찰로 머무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마음챙김은 강력한 기능을 발휘한다. 그것은 우리를 현실 속에 닻을 내리게 하며, 사유작용과 더불어 존재하지 않는 시간 속에 방황하게 두지 않는다. 

마음챙김이 없는 마음은 호박에 비유되고, 마음챙김을 수반하는 마음은 돌에 비유된다. 호박은 수면 위를 떠다니지만 돌은 물 밑바닥에 이를 때까지 가라앉는다. 이처럼 강한 마음챙김을 수반하는 마음은 대상의 겉모습 속에 떠돌지 않고 대상에 머물러 대상의 속성 속으로 깊이 침투해서 있는 그대로의 대상을 통찰하는 기반을 제공한다. 

디가니까야에는 네가지 마음챙김의 토대(四念處)가 함께 주어져 있다. 

‘무엇이 네가지 [마음챙김의 토대]인가? 

수행승 들이여, 
여기 한 수행승이 열심히 노력하며, 분명히 알고, 올바로 새겨 세상의 욕망과 근심을 버리고 몸에 관해 몸의 관찰을 행하는 것이다. 

열심히 노력하며, 분명히 알고, 올바로 새겨 세상의 욕망과 근심을 버리고 느낌에 관해 느낌의 관찰을 행하는 것이다. 

열심히 노력하며, 분명히 알고, 올바로 새겨 세상의 욕망과 근심을 버리고 마음에 관해 마음의 관찰을 행하는 것이다. 

열심히 노력하며, 분명히 알고, 올바로 새겨 세상의 욕망과 근심을 버리고 사실에 관해 사실의 관찰을 행하는 것이다. ’ 

주해(*4) 
존재에 대한 욕구를 멸해버린 사람 : 
쌍윳따니까야 쑤닷따의 경을 보면 하늘아들 쑤닷따가 한쪽으로 물러서서 세존의 앞에서 이와 같은 시를 읊었다.

 '칼날이 몸에 와 닿은 것처럼, 
머리카락에 불이 붙은 것처럼, 
감각적 쾌락의 탐욕을 버리고, 
수행승은 올바른 마음챙김으로 유행하세.’ 

그러자 세존께서는 다음과 같이 읊으셨다. 

‘칼날이 몸에 와 닿은 것처럼,
 머리카락에 불이 붙은 것처럼, 
존재의 다발들이 실체라는 견해를 버리고 
수행승은 올바른 마음챙김으로 출가하세’ 


25. [야차 헤마와따] “깊은 지혜가 있고 미묘한 뜻을 보며, 
아무 것도 없이 감각적 쾌락의 세계라는 존재에(*1) 집착하지 않으며, 
모든 것에서 해탈하여, 신성한 길을(*2) 가는 저 위대한 선인을 보라. 
26. 위없는 명성을 지니고, 미묘한 궁극을 보며, 
지혜를 알려주고, 감각적 쾌락에 집착하지(*3) 않으며, 
모든 것을 알고 현명하며, 고귀한 길을(*4) 가고 있는 저 위대한 선인을 보라. 
주해(*1) 감각적 쾌락의 세계라는 존재 : 욕계(欲界)의 존재를 말한다. 
주해(*2) 신성한 길 : 미세한 물질적 세계의 선정의 성취(色界의 四禪)과 비물질적 세계의 선정의 성취(無色界의 四禪)의 八禪의 성취를 말하거나, 그러한 세계의 신들의 길을 말한다. 
주해(*3) 감각적 쾌락에 집착하지 않으며 : 감각적 쾌락에 대한 갈애와 견해에 의한 두 가지 집착을 말한다. 
주해(*4) 고귀한 길 : 여덟가지 고귀한 길(八正道)를 말한다. 
27. 오늘 우리는 아름다운 것을 보았습니다. 
여명이 밝아지고 빛이 떠올랐습니다. 
거센 물결을 건너 번뇌의 때가 묻지 않은, 
올바로 깨달은 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28. 천이나 되는 저희 야차 무리들은 
신통력이 있고 명예도 가지고 있지만, 
모두 그대에게 귀의합니다. 
그대는 우리의 위없는 스승이기 때문입니다. 
29. 올바로 원만히 깨달은 님과 
잘 설해진 뛰어난 가르침에 예경하면서(*1) 
저희들은 마을에서 마을로, 
산에서 산으로 돌아다니겠습니다. 
주해(*1) 여기서 불법승 삼보에 대한 귀의가 아니라 부처님과 가르침에 대한 귀의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경전은 참모임의 승단이 이루어지기 전에 형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 헤마와따의 경이 끝났다. - 

(헤마와따의 경Hemavata sutta- To the Demon Hemavata, 숫따니빠따 Sn1.9, 전재성님역)



Khuddakanikāye 
Suttanipāto 
Namo tassa bhagavato arahato sammā sambuddhassa. 
Uragavaggo 

[bookmark: Hemavatasutta]1. 9 Hemavatasuttaṃ
153. Ajja [PTS Page 027] [\q  27/]      paṇṇaraso uposatho (iti sātāgiro yakkho) 
Divya ratti upaṭṭhitā 
Anomanāmaṃ sāttharaṃ 
Handapassāma gotamaṃ. 
154. Kacci mano supaṇihito (iti hemavato yakkho) 
Sabbabhūtesu tādino, 
Kacci iṭṭheaniṭṭhe ca 
Saṃkappassa vasīkatā. 
[BJT Page 48] [\x  48/] 
155. Mano cassa supaṇihito (iti sātāgiro yakkho) 
Sabbabhūtesu tādino, 
Atho iṭṭhe aniṭṭhe ca 
Saṅgappāssa vasīkatā. 
156. Kacci adinnaṃ nādiyati (iti hemavato yakkho) 
Kacci pāṇesu saññato, 
Kacci ārā pamādamhā 
Kacci jhānaṃ na riñcati. 
157. Na so adinna ādiyati (iti sātāgiro yakkho) 
Atho pāṇesu saññato, 
Atho ārā pamādamhā 
Buddho jhānaṃ na riñcati 
158. Kacci musā na bhaṇati (iti hemavato yakkho) 
Kacci [PTS Page 028] [\q  28/]      na khiṇavyappatho, 1 
Kacci vebhūtiyaṃ nāha 
Kacci samphaṃ na bhāsati. 
159. Musā ca so na bhaṇati (iti sātāgiro yakkho) 
Atho na khīṇavyappatho1 
Atho vebhūtiyaṃ nāha 
Mantā atthaṃ so bhāsati. 
160. Kacci na rajjati kāmesu (iti hemavato yakkho) 
Kacci cittaṃ anāvilaṃ, 
Kacci mohaṃ atikkanto2 
Kacci dhammesu cakkhumā. 
161. Na so rajjati kāmesu (iti sātāgiro yakkho) 
Atho cittaṃ anāvilaṃ, 
Sabbamohaṃ atikkanto 
Buddho dhammesu cakkhumā. 
1 Na khīṇā vyapapatho-sīmu. 2. Nākhiṇā vyapapatho-pu. 
2 Abhākkanto-sīmu. 2. 
[BJT Page 50] [\x  50/] 
162. Kacci vijjāya sampanno (iti hemavato yakkho) 
Kacci saṃsuddhacāraṇo, 1 
Kaccissa āsavā khīṇā 
Kacci natthi punabbhavo. 
163. Vijjāya [PTS Page 029] [\q  29/]      ceva sampanno (iti sātāgiro yakkho) 
Atho saṃsuddhacāraṇo, 1 
Sabbassa āsavā khīṇā 
Natthi tassa punabbhavo. 
164. Sampannaṃ munino cittaṃ kammanā vyappathena ca, 
Vijjācaraṇasampannaṃ dhammato naṃ pasaṃsasi. * 
165. Sammannaṃ munino cittaṃ kammanā vyappathena ca, 
Vijjācaraṇasampannaṃ dhammato anumodasi. * 
166. Sampannaṃ munino cittaṃ kammanā vyappathena ca, 
Vijjācaraṇasampannaṃ handa passāma gotamaṃ. * 
167. Eṇījaṅghaṃ kisaṃ vīraṃ2 appāhāraṃ alolupaṃ, 
Muniṃ vanasmi jhāyantaṃ ehi passāma gotamaṃ. 
168. Sīhaṃvekacaraṃ nāgaṃ kāmesu anapekkhinaṃ, 
Upasaṃkamma pucchāma maccupāsā pamocanaṃ. 
169. Akkhātāraṃ pavattāraṃ sabbadhammāna pāraguṃ, 
Buddhaṃ verabhayātītaṃ mayaṃ pucchāma gotamaṃ. 
170. Kismīṃ loko samuppanno (iti hemavato yakkho) 
Kismīṃ kubbati santhavaṃ, 
Kissa loko upādāya 
Kismīṃ loko viññati. 
1 Saṃsuddhavāraṇo-sīmu. 2. 
2 Dhīraṃ-sīmu. 2. 
* Syāma potthake natt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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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Chassū [PTS Page 030] [\q  30/]      loko samuppanno (hemavatāti bhagavā) 
Chassu kubbati santhavaṃ, 
Channameva upādāya 
Chassu loko vihaññati. 
172. Katamaṃ taṃ upādānaṃ yattha loko vihaññati, 
Nīyyānaṃ pucchito brūhi kathaṃ dukkhā pamuccati. 
173. Pañca kāmaguṇā loke mano chaṭṭhā pamoditā, 
Ettha chandaṃ virājetvā evaṃ dukkhā pamuccati. 
174. Etaṃ lokakassa niyyānaṃ akkhātaṃ vo yathā tathaṃ, 
Etaṃ vo ahamakkhāmi evaṃ dukkhā pamuccati. 
175. Ko sūdha taratī oghaṃ ko sūdha tarati aṇṇavaṃ, 
Appatiṭṭhe anālambe ko gambhīre na sīdati. 
176. Sabbadā sīlasampanno paññavā susamāhito, 
Ajjhattacintī satimā oghaṃ tarati duttaraṃ. 1 
177. Virato kāmasaññāya sabbasaṃyojanātigo, 
Nandī bhava parikkhīṇo so gamabhīre na sīdati. 
178. Gambhīrapaññaṃ nipuṇatthadassiṃ 
Akiñcanaṃ kāmabhave asattaṃ, 
Taṃ passatha sabbadhi vippamuttaṃ 
Dibbe pathe kammānaṃ mahesiṃ. 
1 Dukkaraṃ-sīmu.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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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Anomanāmaṃ nipuṇatthadassiṃ 
Paññādadaṃ kāmālaye asattaṃ 
Taṃ [PTS Page 031] [\q  31/]      passatha sabbaviduṃ sumedhaṃ 
Ariye pathe kamamānaṃ mahesiṃ. 
180. Sudiṭṭhaṃ vata no ajja suppabhātaṃ suvuṭṭhītaṃ, 1 
Yaṃ addasāma sambuddhaṃ oghatiṇṇamanāsavaṃ. 
181. Ime dasasatā yakkhā iddhimanto yasassino, 
Sabbe taṃ saraṇaṃ yanti tvaṃ no satthā anuttaro. 
182. Te mayaṃ vicarissāma gāmā gāmaṃ nagā nagaṃ, 
Namassamānā sambuddhaṃ dhammassa ca sudhammatanti. 
Hemavatasuttaṃ niṭṭhitaṃ. 




Khuddhaka Nikaya
Sutta Nipāta
[bookmark: Uraga]1. Uraga Vagga. 

[bookmark: Hemavata]9. Hemavata Sutta. 
To the Demon Hemavata. 
153. The demon Sātāgiri said:
“Today is the fifteenth day of the waxing moon, it is the heavenly night. . 
We will see Gotama the Teacher with perfect name. "
154. The demon Hemavata said:
“How, is his mind established is it alike towards all beings
Does he have power over agreeable and disagreeable thoughts"
155. The demon Sātāgiri said:
“His mind is established, it is alike towards all beings,
He has power over thoughts agreeable and disagreeable". 
156. The demon Hemavata said:
“Does he not take what is not given, how, is he restrained towards beings
Is he far away from negligence, has he not abandoned jhāna. "
157. The demon Sātāgiri said:
“He does not take what is not given, is restrained towards beings,
Is far away from negligence, the Blessed One has not abandoned jhāna. 
158. The demon Hemavata said:
“ Does he not tell lies, has he come to the end of rough talk
Does he not curse, and talk frivolously
159. The demon Sātāgiri said:
“He does not tell lies, has not come to the end of rough talk,
Does not curse and talks meaningful words. "
160. The demon Hemavata said:
“Does his mind not linger in sensuality and is it undisturbed,
Has he overcome delusion, and is he wise in the Teaching. "
161. The demon Sātāgiri said:
“His mind does not linger in sensuality and it is undisturbed,
He has overcome all delusion, and the Enlightened One's Teaching is wise"
162. The demon Hemavata said:
“ Is he endowed with knowledge and pure conduct . 
Are his desires destroyed, and hasn't he future rebirth. "
163. The demon Ssatāgiri said:
“ He is endowed with knowledge and pure conduct,
All desires destroyed, has no future rebirth. 
163a. The sage is endowed with an action destroyed mind,
He is praiseworthy, for the endowment knowledge and conduct. 
163b. The sage is endowed with an action destroyed mind,
We appreciate his endowment of knowledge and conduct. 
164. The sage is endowed with an action destroyed mind,
Is endowed with knowledge and conduct, now we will see him. 
165. Has thin limbs like an antelope, is wise and eats little food without greed,
Let's go and see the sage Gotama, concentrating in the forest. 
166. Is like a lion, not desiring sensuality is like a roaming single elephant. 
Let's approach and ask the release from Death
167. He is a preacher and practiser who has gone beyond all things. 
We will ask enlightened Gotama, who has overcome anger and fear. 
168. The demon Hemavata asked:
“How has the world arisen and how are acquaintances made,
On what is the world supported, and how does it get destroyed. "
169. The Blessed One said;
“Hemavata, the world arises in the six, and acquaintances are on the six
Supported on these same six, the world gets destroyed in the six". 
170. “How is that supportive condition, from where the world gets destroyed,
Explain the release, how is the release from unpleasantness. "
171. “In the world there are five strands of sense desires, the mind is the sixth
Cutting up interest there, comes the release from unpleasantness. 
172. This is the release from the world, preached to you as it really is,
I tell you again, this is the release from unpleasantness. . "
173 “Who will cross the flood, and who will cross the ocean,
Not taking a footing and not supported who will not sink in the deep. " . 
174. “Always endowed with virtues, wise and concentrated,
With mindfulness turned inwards, he crosses the flood. difficult to cross. 
175. Turning away from sensual perceptions and reaching beyond all bonds
With the destruction of the interest `to be', one does not sink in the deep. "
176. "With deep wisdom, cleverly sees the essential, not soiled by sensuality in any way,
The sage goes along the divine path, released in every way. 
177. The sage with perfect name sees the essential cleverly, and gives wisdom
Not to be soiled in sensuality, he goes along the divine path released in every way. 
178. Indeed, today we saw a great light and a great sacrifice,
That we saw the all Enlightened One, who has crossed the flood and has no desires. 
179. We a thousand demons, all powerful and famous, take your refuge,
You are our Teacher incomparable. 
180. Now we will go from village to village and from town to town
Worshipping the all Enlightened One and the goodness of the Teaching. "

